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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답은 AI가, 질문은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두 번째 모임. 일자리와

풍요, 질문하는 힘, 그리고 영생까지 — 낙관으로 가득한 책 앞에서 두 시간

넘게 "정말 그럴까"를 물었습니다.

나 아니어도 되겠네 AI와 일자리,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답

풍요는 행복일까 GDP가 담지 못하는 것

질문하는 사람 답은 AI가 해도 질문은 사람이

영생, 원하시나요 의식이 남으면 사는 걸까

책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책미사 espada4897.github.io/espada



레이 커즈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 9월 9일 수요일 밤, 수요독서에서 모였습니다.

평소 고전과 인문을 많이 읽는 모임이라 과학 책은 드문 편인데, 이야기는 두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 아니어도 되겠네"

첫 이야기는 일자리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문득 "나 아니어도 되겠네"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고백. 20년 넘게

쌓은 경력과, AI에게 묻는 신입의 답이 얼마나 다를까 하는 물음도 나왔습니다.

AI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경쟁이라는 데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AI가 내놓은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기초 지식 없이

AI부터 배운 세대는 무엇이 틀렸는지조차 가려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도구로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간격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풍요는 행복일까

작가는 기술이 가져올 풍요를 아주 밝게 그립니다. GDP는 노동으로 재는 숫자라서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가 만든

풍요를 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책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디지털 풍요가 진짜 풍요인지, 화려한 장식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안전망이 생겨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까,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는 불안에 시달릴까. "풍요가 행복을

그대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희망은 잃지 않되, 지금을 냉정하게 보는 근거로 책을 읽자"는 말이 남았습니다.

답은 AI가 해도, 질문은 사람이

가장 오래 붙든 건 질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성찰을 끝없이 이끌어 내는 질문을 '핵심 질문'이라고

부르고,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더 깊이 생각하고 관계도 깊어진다는 이야기. 교육도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더 높은 질문을 하도록 자극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대답은 AI가 하니,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 그러고 보니 AI는 답변 끝에 꼭

질문을 하나 되묻지요. 되묻는 것도 능력일 수 있다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영생, 원하시나요

책의 후반부, 나노 로봇이 노화를 고치고 의식이 남으면 영생이라는 커즈와일의 주장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의식이 복사될 수 있다면 그건 나일까. 기술로 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대 이야기로도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AI와 함께 자란 세대는 우리와 다른 종족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윗세대가 오래 살수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 청년들. 얼마 전 『윗집 부부』 모임에서 나눴던 "생존이 먼저"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전망은 있을까

핵무기는 서로 공멸한다는 두려움 덕에 지금까지 억제돼 왔지만, AI가 그 자리에 함께 놓인다면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끝낼 수도 있다는 걱정. 책도 AI, 생명공학, 나노 기술의 위험과 안전장치를 함께 다룹니다. 속도전처럼

달려가는 기술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지, 규율과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어요.

한쪽에서는 2차 전지가 한때의 열기 뒤에 크게 꺾였듯, AI도 새로운 수익 구조를 계속 내놓지 못하면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냉정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남기는 사람

마지막은 다시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AI에게 아무 준비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제멋대로 해 준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을 정리해 둔 인풋이 있어야 한다는 것. 책은 못 쓰더라도 내 생각을 디지털로 남겨 두고 싶다는

이야기로 밤을 마쳤습니다. 낙관으로 가득한 책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질문을 더 많이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27장입니다. 줄거리와 인물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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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수요독서는 수요일), 줌에서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이 책의 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1d1492d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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